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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디오계의피터잭슨이라불릴만한

플리니우스의신작을 들어봤다. 개

인적으로 이 조합은 수차례 들은 터라 어

느정도성격이나특징을안다고생각하는

데, 다행히 이번에 여러 스피커를 물려볼

수있어서좋은경험이되었다. 그 면면을

보면 북셀프로 다인오디오 컨투어 S1.4

LE, 플로어스탠딩으로클립쉬의레퍼런스

프리미어RP-280F가있으며, 그중간쯤이

라할수있는하베스의신작슈퍼HL5 플

러스가 있다. 개인적으로 하베스와 제일

매칭이좋았으므로, 시청평은이를기준으

로하겠다.

여기서한가지깨달은것은, 본기의충

실한 스피커 구동력이다. 물론 8Ω에

200W라는 수치가 경우에 따라선 대단한

물량 투입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, 600W,

1kW가흔한요즘그리눈에띄는것은아

니다. 그럼에도 구동력에 대해선 상당히

인상적이었다.

또 하나는 그 음으로서, 약간 냉랭하고

중립적이면서도 스피드가 빠르고, 해상력

이출중해서, 기본적으로하이엔드성향을

가진 제품이라 평할 만하다. 사실 하이엔

드급제품을몇천만원대에서시작해야할

지논란이될수는있지만, 본세트의가성

비에관한한충분히만족하리라본다.

30여 년 이상 앰프를 제조해온 동사는,

2004년에한차례큰변화를이룬다. 바로

M 시리즈를런칭하면서모서리를각이아

닌라운드로처리한것이다. 그럴 경우반

사파나 정재파에서 큰 이점을 갖는다. 거

기에그치지않고독자적인그라운딩기술

을적용해서더정확한음을내도록했다.

또 알루미늄 패널의 경우 그 자체가 비자

성체물질인지라외부의자성에강한것도

특징이며, 내부에푸른색댐핑재를칠해서

더더욱 음질 향상에 만전을 기한 것은 특

필할만한사항이다.

우선프리앰프를보면, 마오리족의‘도전

자’라는의미를갖는

데, 실은 뉴질랜드의

남섬과 북섬을 잇는

유람선에서 따왔다.

흥미로운것은이배가레일을따라움직이

는 것으로, 그 길이가 무려 93km나 된다.

어느 정도의 난공사였을지 충분히 상상이

되며, 이를강력한도전정신으로극복해낸

것이다. 그런혼이담겨있다고나할까?

본기에는 5개의RCA 및 1개의XLR 입

력단이제공된다. 또포노가옵션으로따라

나온다. 내부를보면오디언스 AV에서제

조한 오리캡(Auricap)이며 오릭(Auric)

OFC 와이어등을투입해서완성도를높였

다. 이자체의완성도가무척높아SA-레퍼

런스파워앰프에걸어도무방하다고한다.

한편 P10은, 채널당 8Ω에 200W를내는

클래스AB 설계의 신작이다. 본 기의 탄생

배경에 오데온이라는 멀티채널 파워가 꼭

언급되어야 한다. 총 6채널을 제공하는 이

제품은역시8Ω에200W를내며, 6개채널

공히모듈로제공된다. 각각의모듈은일종

의독립체와같아서,

별도의 전원부와 서

킷을 갖고 있다. 이

대목에서 작은 공간

뉴질랜드의 자랑, 
플리니우스가 주는 선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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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 곡은 정명훈 지휘 말러의 교향곡 2번 1악장. 

역시 클래식에서 두 조합의 장점이 잘 살아난다. 인트로의
긴박한 첼로군의 움직임이나 나른하게 펼쳐지는 현악군의 유려함, 

서서히 기지개를 켜는 관악군의 기세까지 일단 전망이 넓고 또 밝다. 
이윽고 절정으로 향하는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나면서

지나치게 해상력 위주로 몰리지 않는다. 

글 | 이종학(Johnny Le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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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효율적으로쓰고자하는시도가다양하게이뤄져, 특히짧은신

호경로의구축은눈여겨볼만하다. 거기서갈고닦은솜씨가본기

에발휘된것이다. 특히, 대용량의튼실한토로이달트랜스의제공

은200W라는수치를뛰어넘는퍼포먼스를보여준다. 이가격대에

믿을만한파워앰프가흔치않다는점에서본기의존재감은각별

하다고하겠다.

전술한대로, 본세트에물린것은하베스의신작으로, 여기에소

스기는럭스만의 D-06u를동원했다. 첫 곡은정명훈지휘말러의

교향곡2번1악장. 역시클래식에서두조합의장점이잘살아난다.

인트로의긴박한첼로군의움직임이나나른하게펼쳐지는현악군

의유려함, 서서히기지개를켜는관악군의기세까지일단전망이

넓고또밝다. 이윽고절정으로향하는과정이일목요연하게드러

나면서 지나치게 해상력 위주로 몰리지 않는다. 그보다 전체적인

조화가우수하며, 각악기의질감이나자리선정등이정교하게묘

사된다. 확실히오랜기간앰프를만들어온내공이잘살아있다.

페기리가부르는‘Black Coffee’는, 모노럴시대의녹음인데,

이런부분도너끈히소화한다. 음이다분히가운데쏠린경향이있

지만, 그 안에서도 층층이 레이어가 분해되어 묘사되고 있다. 또

브라스나 타악기의 파열음이 잘 억제되어 있으면서, 전체적으로

고급스런감촉을선사한다. 특히, 여성보컬의섬세한발성이나숨

소리등이잘살아있어서, 더욱감상에몰두하게한다.

마지막으로조지벤슨의‘Golden Slumber’. 실은다분히클래

시컬하게전개되는이곡이바로다음곡으로이어지는데, 그극적

인 변화가 멋지게 재생된다. 초반에는 하프시코드까지 동원되어

일종의실내악분위기가연출되고, 여기서매우고상한음을즐길

수있다. 이어서드럼, 베이스뿐아니라브라스군까지동원된대규

모편성인데, 이를배경으로천의무봉펼쳐지는애드리브에그저

탄성을연발하게된다. 만일이런쪽의음악을좋아한다면스피커

를바꿔서얼마든지다른개성을추구할수있다. 그만큼본기의

기본성능이탄탄하고또믿음직스럽기때문이다.

수입원 태인기기 (02)971-8241

Kaitaki 프리앰프
가격 730만원 주파수 응답 20Hz-20kHz(±0.2dB)  디스토션 0.05% 이하
S/N비 -80dB  입력 임피던스 50KΩ 입력 감도 125mV(RCA), 62mV(XLR)
출력 임피던스 100Ω 라인 출력 레벨 190mV  크기(WHD) 45×10.5×40cm
무게 9kg

P10 파워 앰프
가격 670만원 실효 출력 200W(8Ω)  주파수 응답 20Hz-20kHz(±2dB)  디
스토션 0.05% 이하 험&노이즈 90dB 이하 게인 32dB(RCA), 38dB(XLR)
입력 임피던스 47KΩ 크기(WHD) 45×12×40cm  무게 14k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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